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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북지역 벼 이모작 재배 시 품종별 생육특성 및 수량성 비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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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론]

지구온난화에 따라 지난 30년간 한반도의 연평균 기온이 1.2℃정도 상승하였으며, 이러한 기후변화로 작물들의 재배지역 북

상과 다양한 작부체계 발달로 이모작 재배 지역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. 충북지역은 3만 5천ha의 논에 다양한 벼 재배 양식과 

품종들이 재배되고 있으며 수박, 호박 등 시설재배면적이 3천 8백여 ha로 앞으로 이모작 재배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된다. 따라

서 본 연구는 충북지역의 이앙시기에 따른 벼 품종별 생육특성 및 수량성을 비교하여 이모작 재배에 적합한 품종을 검토하기 

위하여 수행되었다.

[재료 및 방법] 

본 시험은 2016~2017년에 충청북도농업기술원 답작 시험포장에서 실시하였다. 시험품종은 극조생종인 백일미, 한설, 조생

종인 오대, 운광, 화왕 등 5품종을 공시하였다. 이앙시기는 6월 20일부터 10일 간격으로 7월 20일까지 총 4회 이앙하였다. 재식

거리는 30x15cm의 간격으로 손이앙 하였으며, 시비량은 10a당 N:P:K=7:3:4.2kg으로 질소는 기비 70%, 수비 30%로 2회 분

시, 인산은 전량 기비하였다. 벼 생육특성, 수량구성요소 및 수량조사는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조사분석 기준에 따랐

다. 

[결과 및 고찰]

출수기는 충북지역의 안전출수한계기를 8월 23일로 볼 때, 오대, 화왕은 6월 20일, 운광, 한설은 6월 30일, 백일미는 7월 10일 

이앙 시 8월 23일 이전에 출수되었다. 간장은 모든 품종이 이앙시기가 늦어질수록 영양생장기간이 짧아져 줄어드는 경향이었

으나, 주당수수는 이앙시기가 늦어질수록 증가하였다. 등숙비율은 이앙시기가 늦어질수록 감소하였으며, 운광, 오대, 화왕은 

7월 20일 이앙에서는 70% 미만으로 현저히 낮았다. 완전미 비율은 극조생종은 이앙시기별로 비슷하였으나 조생종은 이앙시

기가 늦어질수록 감소하였다. 10a 당 쌀수량은 오대331~465kg, 운광 364~579kg, 백일미 318~387kg, 한설 321~458kg, 화왕 

276~441kg 이었으며, 6월 20일 이앙기 기준으로 오대가 2~29%, 운광이 6~37%, 백일미가 10~18%, 한설이 12~30% 그리고 

화왕이 14~27% 감소되었다. 이상으로 보아 오대벼, 운광벼는 6월 30일, 한설벼는 6월 20일까지 이앙 시 등숙기 저온피해가 

적고 쌀수량은 450kg/10a 이상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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